
‘센슈 직공조’ –브랜드 진흥특위 조직하고 지역브랜드 진흥 

오사카 남부에 있는 ‘센슈(泉州) 직물공업협동조합’은 지역브랜드를 일으키

기 위하여 ‘지역브랜드(이즈미모멘<和泉木綿>) 진흥특별위원회’를 설치하고, 

브랜드의 운영, 관리와 보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. 

진흥특별위원회 멤버는 이 조합의 회원으로서 정·부위원장(正·副委員長)을 

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, 앞으로 외부로부터 유식자(有識者) 등도 위원

으로 참가하게 할 것이다. 

‘이즈미모멘’은 지역브랜드로서 이미 인가를 받고 있어, 우선은 이 브랜드

를 진흥하고자 본격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, 새로운 브랜드도 개발하여, 

전시회에의 출품이나, 구미를 비롯한 선진국 등으로의 텍스타일 수출을 활성

화할 계획이다.♣ 


